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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24pt -70 문화의  행간 28’
로스앤젤레스 산타 모니카 해변 나들이
윤명조 700 굵기 20  9.5pt 행간 14  부산음산(588m) 서쪽 자락에 부산 최초의 국립 자연휴양림이 
지난해 문을 열었다. 도심을 기반으로 한 부산의 첫 자연휴양림은 아담한 규모에윤명조 700 
굵기 20  9.5pt 행간 14  부산음산(588m) 서쪽 자락에 부산 최초의 국립 

글 김희전 · 사진 조보희 기자

NEW트렌드

최근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평소에는 함께 살며 짝이 
된다는 뜻으로 ‘반려견’이라 부르지만, 휴가철이 되면 위탁 업체에 맡기고 
여행을 떠나고, 심지어는 휴가지에 버리고 오는 사람도 있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클래식이 
흐르는 아름다운 강변에서 반려견과 우아하게 식사한 뒤 고원지대를 산책하며 
서늘한 여름을 보내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글 · 사진 성연재 기자

평창 청옥산 육백마지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반려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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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평창역에 강아지와 견주들이 내렸다. 평창을 여행

하기 위해서다. 강아지들은 이동식 여행 가방에 들어간 

채 서울에서 평창까지 여행했다. 다행히 객차 내부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KTX에서 내린 이들을 

반려견 여행업체인 펫츠고트래블 직원이 바깥으로 안

내했다. 반려견 가족은 역사 바깥에 기다리고 있던 평

창 관광택시에 올라탔다. 운전기사들은 거부감 없이 이

들을 안내하고 차에 태웠다.

1 KTX를 타고 이동하는 반려견 2 KTX 평창역에 내린 반려견 
가족 3 펫츠고트래블 직원이 반려견의 평창관광택시 탑승을 
안내하고 있다. 4 평창읍 바위공원에 마련된 ‘멍 포레스트 인 
평창’ 구조물

2

3

4

1

[펫츠고트래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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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평창을 찾은 것은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기 때문

이다. 행사의 명칭은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평창을 여행할 수 있

도록 한 ‘멍 포레스트 인 평창’이다. 반려견들이 도착한 곳은 평

창 읍민들의 사랑을 받는 바위공원이다. 공원에 도착한 견주들

은 반려견들과 함께 탁 트인 강변을 마음껏 다니며 호흡했다. 이

어 강변이 바라보이는 숲속에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반려견들과 함께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반려견과 

함께 하는 HAPPY 700 다이닝’ 행사가 열렸다. 

‘이렇게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댕댕이와 함께 스테이크 요리

를 먹다니…’ 누구보다 견주들이 더 감동한 모습이다. 견주들은 

반려견들과 지방을 여행할 때 식당 때문에 곤혹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대부분의 식당이 ‘반려견 출입 금지’다. 식당 외

부에 묶어놓을 곳을 찾는다 하더라도 반려견은 주인이 식당에서 

식사할 때 숨을 헐떡이며 식당 바깥에서 기다려야만 한다.

평창군이 반려견 가족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방안을 마련했다. 

식당부터 여행지까지 풀 코스로 반려견과 견주를 모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다. 쉴 새 없이 특선 요리들이 배달됐다. 

반려견 가족은 편한 야외 식탁에 앉아 요리가 배달되길 기다렸

다. 짙은 녹색 그늘 밑에서 공연도 이어졌다. 팝페라 가수가 프랭

크 시내트라의 ‘뉴욕 뉴욕’을 부를 때는 반려견들이 중간중간 “왈

왈”하며 추임새를 넣어 웃음을 자아냈다. 평창의 특산물들이 코

스 요리의 재료다. 송어 샐러드가 전채요리로 나왔고, 염소 꼬치

도 나왔다. 메인 요리는 평창산 한우 스테이크였다. 견주들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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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위공원에서 다이닝을 즐기는 
반려견 가족 2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는 반려견 가족
3 반려견 가족이 즐긴 최고급 식사

부 음식을 반려견과 나눠 먹기도 했다. 연

주는 계속됐다. 3중주 연주에 이어 팝페라 

걸그룹 아리엘이 피날레를 맡았다. 반려

견을 키운다는 아리엘의 한 멤버는 “수없

이 많은 공연 경력 가운데 반려견들을 대

상으로 한 공연은 처음”이라고 말해 웃음

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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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희전 · 사진 조보희 기자

다음 코스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온을 자랑하는 청옥산 육백마지기였다. 해발 1천250ｍ

의 육백마지기는 평창군 미탄면과 정선군 정선읍에 걸쳐 있는 산이다. ‘볍씨 600말을 뿌릴 

수 있는 들판’이라는 뜻이라고 전해져 내려온다. 1960년대 고랭지 채소를 기르기 시작하면

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졌지만 최근 농업보다 관광 쪽 비중이 더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는 곳

이다. 해발 고도가 대관령보다 400ｍ나 높아 여름에도 서늘하고 모기가 없다. 

관광택시와 일부 다인승 버스에 나눠 탄 반려견과 견주들은 꼬불거리는 산길을 달렸다. 정

상이 가까워지자 비포장도로에 차량이 다소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곧이어 탄성이 터졌

다. 가슴이 탁 트이는 전망이 차창 밖으로 펼쳐졌다. 하얀 구름이 몰려왔다가 사라지자 아

름다운 청옥산의 자태가 드러났다. 차창을 열었더니 에어컨을 켠 것처럼 서늘한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들었다. 

정상에 내린 이들을 맞이한 것은 육백마지기를 수놓은 샤스타 데이지 꽃 군락이었다. 정상

에서부터 그 아래 언덕배기까지 하얀 샤스타 데이지가 만발해 있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들뜬 마음으로 샤스타 데이지 꽃밭으로 내려갔다. 반려견을 두고 기념촬영을 하거나 함께 

셀카를 찍었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샤스타 데이지 만발한 
청옥산 육백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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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평창관광택시 앞에서 포즈를 취한 반려견
2 샤스타 데이지 만발한 육백마지기를 산책하는 반려견 가족

이번 투어는 평창군의 뒷받침이 있어 가능했다. 평창군은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규모 단체 여행이 어려워지

자 타개책의 하나로 소규모 반려견 여행을 들고나왔다. 오지 여행

을 전문으로 하던 승우여행사가 반려견 전문 여행사인 펫츠고트래

블을 평창군에 연결해줬고, 평창군은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견주들도 대만족이다. 한 견주는 “차가 없어서 여행을 자주 다니지 

못했다”면서 “기차와 개인택시를 이용해 이동하고 반려견과 야외

에서 공연 보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점이 만족스러웠다”고 말

했다. 펫츠고트래블 이태규 대표는 “국내 반려견 인구가 폭발적으

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갈 수 있는 여행지는 많지 않다”면서 “이

런 아쉬움을 풀어주기 위해 상품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평창군은 이번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16차례의 반려견 투어를 진행

할 예정이다. 평창군 김인겸 주무관은 “대규모 여행 상품이 맥을 못 

추면서 이런 특별한 소규모 여행을 기획한 것이 먹힌 것 같다”면서 

“평창군은 반려견을 데리고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많은 만큼, 안심하

고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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